
Ⅰ.들머리

Ⅱ.훼손된 공동체의 재 방식

Ⅲ.공동체 복원 추구의 방식

Ⅳ.문화 정체성의 강조 양상

Ⅴ.마무리

4･3소설과 오키나와 쟁소설의 비 고찰:*

김석희와 메도루마 슌의 경우를 심으로
5)

김동윤**

국문요약

 에 는 4･3 학  지평  하  해 ,그리고  지역  학  

연  해  키  가 도루마 슌(目取眞俊;1960-) (｢ 람 리｣･

｢ 울｣･｢  어 ｣･｢ 라질 할 지  ｣･｢ 승  상처  고｣･｢

떼 ｣)과 주 가 (1952-)  (｢ 울림｣･｢고여 는 ｣)  

(比的)  고찰하 다.

 4･3 과 도루마 슌  키 쟁  참 한 사태  상

과 하여 지역공동체  독립  지향한다는 에  공통  다. , 키

쟁 과는 달리 4･3  경우 독립 지향  실  가능  없

는,4･3 후에는 시도해 보 도 어 운, 과 꿈 만 여겨질 다.그

*   2015  4월 24  주 학  탐라 연 원 주  열린 ‘  폭

과 항  연 :4･3  에  키  학  보다’주  학 심포지엄에  

한 내용  토  한 다.

** 주 학  어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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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 울림｣  용직과 민  죽 에  에 없 ,｢고여 는 ｣

에 는 거리 만 떠  뿐 다. 는 도루마 슌  실  그

스 하게 근하는  주  쓰는  해,  경우 취재  리에 근

거하는 리얼리  식  창 했 에  차 도 하다. 에 해 

랫동   4･3담 과 본･미  틈 니에  식   지향

해  키 쟁 담  간에는 그 학  상  식  다  에 없었  

것  본다.

지역공동체  시하는  가는  체 에도 많  심  드러낸다.

통  (祭 )  하게 용하여 주  한다는 에 는  가가 

상당  사하 , 언(‘주어’  ‘우 ’)  용에 어 는 도루마 슌

  극  에  차 가 다.

4･3  장에  볼  키 쟁  시사하는 가 많다. 키

쟁  4･3  4･3 체만   한 하 거  지역 ･ 내  에 

어 는 4･3   경향에 해 경  울 다.

주제어:김석희,메도루마 슌,4･3소설,오키나와 쟁소설,지역공동체,독립,정체성.

Ⅰ.들머리

처음엔 오키나와만 보이고 제주만 보 는데,태풍이 두 섬을 연결하듯 오키

나와와 제주를 연결하는 숙명의 끈이 느껴졌다.그러더니 기야는 두 섬의 숙

명이 세계체계의 도를 헤치면 형성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제주와 오키나와

의 문제는 과거에도 지 도 세계의 문제 다.1)

시우는 20   본과 미  주  책  동 시  

주  키 에  동 한 식  펼쳐 고, 늘날에도 키  

미 지  주  강  해 지는 하  연결 어 다고 주장하

다.그는 계체계  진짜 얼  주  키 에  드러 다는 믿

 여러 근거  통해 하 다.

1) 시우, 주 키  평 행:동  눈  ,말,2014,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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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3에 심  다 보 ,4･3  직도 여러 태  진행 

고,그것  한 주만  가 님  감하게 다.그러다 보  

연스럽게 키 에 다가 게 다. 주  키 는 참  많  

닮 다. 시우  언 처럼 ‘  ’  느껴진다. 키 는 주  

과거  재  미래다. 주   하고 당겨 체  

보여주는 지역   키 라 할 만하다.

그러 에 키 쟁   4･3  상  떠 리는 

것  지극  당연하다.상당  사한 도 고 러 다  도 

지만,우리가 주에  키 학에 주목해  하는 닭  하

다.4･3 학  지평  하  해 ,그리고  지역  학  연

 해 ,  간  (比的)고찰  필 하다는 것 다.

키   내에 역 개  것  래 지 다.필 가 

과 한 탓 지 모 지만,  가  ･단편 14편  근 10  사 에 

역 개  것  었다. 키   근  진 

마시  (山城正忠;1884-1949)  ｢ 보(九年母)｣(1911)가 근 

역 었고,2)마타 시 에 키(又吉榮喜;1947-)  경우 3편   

  집(ギンエム屋敷) 라는 목  엮여 간 었 ,3) 도

루마 슌(目取眞俊;1960-)  경우 집  울(水滴) 4)  3편,  

어 (魂込め) 5)  6편, 타 2편6)등 모  11편  역 었다.(< >

참 )

2) 마시  ,｢ 모｣, 지  계 학 5, 지연 역, 누림,2015 .

3)마타 시 에 키,  집 ,곽  역, 누림,2014.

4) 도루마 슌, 울 , 경 역, 학동 ,2012.

5) 도루마 슌,  어  , 경 역, 시 ,2008.한 어 역  처 에 

 라질 할 지    다가   어   개 다.

6) 경식, 민과 민 사  , 모･규  역,돌베개,2006,66-68쪽에 도루

마 슌  엽편  ｢망｣  역 어 실림; 도루마 슌,｢ 떼 ｣, 지

 계 학 5,곽  역, 누림,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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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작품명(발표 연도) 번역자(연도)

야마시로 세이

(山城正忠;

1884~1949)

｢구넨보(九年母)｣(1911) 손지연(2015)

마타요시 에이키

(又吉榮喜;

1947~)

｢조지가 사살한 멧돼지(ジョージが 殺した猪)｣(1978)

｢창가에 검은 벌 가(窓に黑ぃ蟲が)｣(1978)

｢긴네무 집(ギンエム屋敷)｣(1980)

곽형덕(2014)

〃

〃

메도루마 슌

(目取眞俊;

1960~)

｢바람소리(風音)｣(1985)

｢붉은 야자나무 잎사귀(赤い椰子の葉)｣(1992)

｢물방울(水滴)｣(1997)

｢오키나와 북 리뷰(オキナワン･ブシク･レビュー)｣(1997)

｢혼 불어넣기(魂込め)｣(1998)

｢ 라질 할아버지의 술(ブラジルおじいの酒)｣(1998)

｢투계(鬪鷄)｣(1998)

｢내해(內海)｣(1998)

｢이승의 상처를 이끌고(面影と連れて)｣(1999)

｢희망(希望)｣(1999)

｢나비떼 나무(群蝶の木)｣(2000)

유은경(2012)

유은경(2008)

유은경(2012)

〃

유은경(2008)

〃

〃

〃

〃

임성모 외(2006)

곽형덕(2015)

<표>국내에 번역된 오키나와 소설

내에 역  키  들 가운  키 쟁에   

는 마타 시 에 키  ｢  집｣, 도루마 슌  ｢ 람 리｣･

｢ 울｣･｢  어 ｣･｢ 라질 할 지  ｣･｢ 승  상처  

고｣･｢ 떼 ｣ 도    다.7)여 는 마타 시 에 키  

｢  집｣  하고,8) 도루마 슌9)   6편만   상  

7)마타 시 에 키  ｢ 지가 사살한 돼지｣･｢창가에 검  가｣에는 미  주

과  가 리하게 그  , 키 쟁 는 직  다 지

지 고 다. 도루마 슌  ｢ 계｣･｢내해｣･｢   사귀｣･｢ 망｣  

경우 당한 폭 과 횡포,미 과 미  주변 사람들   등  다루지만 

키 쟁 상  드러 지 는다. 평 식  린 ｢ 키   리뷰｣에

도 쟁과  언 들   하지만,지역 체 과 실  에  

  다. 들 들   과 에  필 한 경우에  언 키

 한다.

8)마타 시 에 키  ｢  집｣에 해 는 미 다  에   ｢  

삼 ｣과 함께 한  다.

원,｢ 키  후 학과 주 4･3학  연 :마타 시 에 키  ｢  

집｣과  ｢ 삼 ｣  계 ｣, 재 주 과 마 리티 (주 학  재

주 ,2014),463-4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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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  한다.10)  해 볼 4･3 는 (金碩禧;1952~)  

｢ 울림｣(1988)과 ｢고여 는 ｣(1989)  하 다.

 가  함께 하는 닭  모  지역공동체에 한 식  강

한 미체험11) 가라는  한다. 러한 공통 에 라 지역공동

체  러싼  가  역사 식과 재  략에 주목  하 다.각  

4･3과 키 쟁  체험하  공동체 훼  참상  어떻게 상

하고 고,그 공동체  어떤 식  복원하 는 생각  갖고 는

지,그리고 공동체   체 과  태도는 어떻게 드러내는지

 해 보고  한다.

Ⅱ.훼손된 공동체의 재 방식

가 쓴 4･3  ｢ 울림｣과 ｢고여 는 ｣  편에 과하

다.12)하지만 그는 재 (在日)가 (金石範)  4･3연  ｢간  

 ｣･｢ 마귀  죽 ｣･｢ ｣   집  마귀  죽

(鴉の死)  역하 는가 하 ,4･3 하장편  산도(火山島) 1

 철과 공동  역하 다.13)그가 지  4･3  쓰지

9) 도루마 슌(目取眞俊) 1960  키  키진에  태어났 ,본  시마

쿠  다다시(島袋正)다. 학 학  업했고,1983  단편 ｢어

(魚群記)｣  신보 학상  상하  등단했다.신 키  학상, 쿠타

가  학상,가 타 스 리 학상, 마 쇼헤  학상 등  상했다.

집   도루마 슌 단편 집1-3 , 눈  곳  (眼の奧の森) ,

 지개새(虹の鳥) , 떼  , 울 등  다.

10) 도루마 슌    ｢ 람 리｣･｢ 울｣   울 ( 경 역, 학동 ,

2012),｢  어 ｣･｢ 라질 할 지  ｣･｢승  상처  고｣는   

어  ( 경 역, 시 ,2008),｢ 떼 ｣는  지  계 학 5

 (곽  역, 누림,2015) 각각 스트  삼는다. 라  들  

용 시에는 () 에 과 쪽 만 키  한다.

11)여  ‘미체험’란 각각 주4･3사건과 키 쟁  체험하지  

미한다.

12)   모  그  집  상  날개 (실천 학사,1989)에 었다.  

에  들  용 시에는 과  집  쪽 만 ()에 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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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만,14)4･3에 한  천착  지닌 가  하다.

｢ 울림｣  지 간지  ‘ 민’  ‘용직’라는  취

재해  것   ‘’가 다시 하는 식  다.36  동

 산  살  용직  등장시 다는 에  4･3에 한 

차별  근 식  진다.  곳곳에  4･3  참상  시  

다.

사람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이면 어디든지 무차별사격이 가해졌고,날선 죽창

이 함부로 박혔다.남정네들은 하나씩 둘씩 집을 떠나,산도 해변도 아닌 마른

냇가의 바 틈새나 동굴 속으로 는 덤불 우거진 밭담 기슭에 땅을 고 숨어

들었다.그 다고 사정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다.이같은 도피자를 가족으로 둔

집안에서는,아내나 늙은 부모가 신 화를 당했다.고문,폭행,강탈,강간,살

인,생매장……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만행이 실제로 자행되었다.임산부

를 윤간한 뒤 배를 가른 시체가 까마귀밥이 되어 형체조차 없이 나뒹굴었으며,

스스로 구덩이를 는 사람들이 꺼이꺼이 까마귀울음을 울었다.심지어는 부락

체가 반동마을로 낙인 방화되거나,빨갱이로 몰려 떼죽음을 당한 곳도

지 않았다.(｢땅울림｣,65쪽)

러한 참상  계 는 에도 용직  별다  행동에 지 

고 었다.그러  그에게  같  재   죽  계  

그  태도는 변한다.  한 12  들  장 에 

했다는  고하게 학살 ,그는 참고   없었다.“모

한 , 한 폭 , 고한 생, 미한 실”(72쪽)   

상 시하지  심한 그는  죽  경  

사 리 사내  찾 내 살해한 후에 산  단행한다.그는 그  36

 동  신처  겨다니  질  목  어가는 한 처지

가 었다.

｢고여 는 ｣  울 사는 가(직 잡지사 )  ‘’()가 

13) , 마귀  죽  ,  역, ,1988; , 산도 1~5,

철･  공역,실천 학사,1988.

14) 는 1990  후 역가   날 다.그는 역 업에 매달리느라 

20  가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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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주도  드  마 에  열리는 룡못  취재하는 과 에

 4･3  폐  공동체  식하게 는 다.천  꿈  

승천  산  커다란 (‘지키미’)  통한  고 닥에 산다는 못  

룡못 다. 룡  하늘  는 용[飛龍]  니라 통한 용[悲龍]  

다.해마다 그 승천할 뻔했  날에 마 공동체가 지내  가 

룡못 는 ,그것  20   마  처 가 룡에  죽  

단 었다가 해에 재개 다는 것 다.취재 결과 룡못  단  4･

3과  어  드러 다.

룡못 한복 에 시신  떠 랐  처 는 4･3  에 태어났다.

처  는 장  지역책  동하   행 었고,지

 여  어미는 눈  들 에  스스  탯  고  낳 다.

그 가 스  어  사라지  그 어미가  찾 다니다가 

돌 는 에 목매는  생했고,그 6개월 후 타났다가 다

시 사라진  열  만에 룡못에  시체  견 었다.시신  곳곳

에는 리한   찍  었고,사람들  그것  지키미한

 어뜯   믿었다.

그런  그 직후 욱 충격  사건  마 에  어 다.지 겨울

 시  가  어지 니 어  룡못  말라 는 ,그  드

러낸 닥  모습  주민들  경  했다.

마침내 흉한 모습으로 창까지 거의 다 드러난 비룡못 바닥,그 시커먼 개

펄 속에는 만 앙상하게 남은 시체들이 무더기로 나뒹굴며 처박 있었던 것

이다.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20년 주민들이 마을에서 쫓겨가던 날 마을에

붙잡 남았던 사람들이 학살당한 뒤 수장된 시체들이었다.(…)아비의 시체,

아들의 시체,형이나 아우의 시체,남편의 시체,아낙의 시체, 는 온 가족의

시체…… 그러므로 드르 사람들은 그 시체들이 썩어 녹아든 비룡못물을 마

시며 살아온 셈이었다.(｢고여 있는 불｣,258-259쪽)

못 닥에 가라  통한  픔  여지없  드러  것 다.4･3  

그 게 주민들에게   없는 상처  남겼다.  룡못 는 

단 었다.   는 처 가 룡(지키미)에게  죽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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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 드  사람  룡못에  지키미한   죽는 

 생  못 는 당장에 단하도  어 었”(248쪽)   

지만, 가는 도  그것  4･3  극에 연결시  고 다.

집단학살  참 한 실상  20  만에 드러 게 었지만,  룡

못 는 지낼  없게 어 린 러니한 상  고 말 다.4･3  

랫동  시 고  ･사  실에 한 라고 할  

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들,밥을 먹다가도,길을 걷다가도,말을 나 다가도,

잠을 자다가도,느닷없이 달라붙어 목을 조이는 그 기억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

단 말이오.40년이 지났으니 그때 당한 사람들도 얼마 없으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 다 잊게 될 것이다?웃기는 소리요,그건.그럼 우리 세 ?40년 의 일

은 어려서 기억에 없다 할지라도 20년 에 그 참혹한 꼴을 두 으로 목격한

우린 어쩝니까?우리도 얼마 없으면 다 죽을 게 아니냐?그 다면 우리 아이들

은?이집 집에서 한날한시에 올리는 제사가 무엇을 뜻하는지,그 아이들이라

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라고 모를 것 같소?(｢고여 있는 불｣,261-262쪽)

처  죽 과 재생  당사  동  언 다.처  죽  

후 20  만에 귀향한 그는 마 공동체  살리  해 죽  처 가 당

시  모습  살 다는  뜨린다.“그 못 가 다시 열리게 

 죽었  사람  살 날 ”(248쪽)라  가능했  다.“미

지 고는 살 갈  없는”(273쪽)마 사람들  그  말  믿고 룡못

 다시 린다.그것  단 과 에도 변에 4･3  었듯 ,

  역시 4･3에 연결 다.  는 곧 4･3 도 하다

는 것 다.4･3   상  남    가가 역 하고 

다.

처럼 는 엇보다도 4･3  진상  규 하는  시 함  

강 한다.진실   용 하게 하  해  어가는 주체

 주도 신   직   등장시 다. 가 그는 

직도 그것에 한  벽   다는  강 한 시지  

내 운다.4･3공산폭동 만  공식역사  당시 는 4･3에 한 

 가 엇보다도 함  강 했다고 할  다.



4･3소설과 오키나와 쟁소설의 비 고찰 103

한편, 도루마 슌  모  쟁 체험  들   는 거  마

지막 후 라고 스스  생각한다.그래  그는 사 감  갖고 

키 쟁과  들  창 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쟁체험은 나의 육친의 역사이자 더없

이 소 한 증언들이다.그들이 기억을 되새길 때 짓는 표정이나 목소리는 앞

으로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을 것이다.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나만의 것

이 아닌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생생한 장으로 되살리는 것이 나

의 의무이기도 했다.그 방법 의 하나가 바로 오키나와 투를 소설로 쓰는

것이었다.15)

도루마 슌  “특공 가 미 함  돌격하는 모습과 해 가  떠

 행병  해  모님에게 들”16)어  ｢ 람 리｣  

다. 가는  에  장(風葬) 에  가사 한 리  내는 개

골  등장시킴  특공 원  죽  미 하는 행태에  가하

 쟁  미  새 다.여 에는 미  상  후 키 들  

상  그 진다.

미군이 상륙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식량은 거의 바닥이 났다.마을 사람들은

낮의 함포 사격이 그치면 동굴에서 나와 얼마 안 되는 고구마나 사탕수수를 날

라다 허기를 달랬다.밤의 어둠을 뚫고 해안 근처에 있는 콧구멍만한 밭에서 엄

지손가락 크기밖에 안 되는 고구마를 허겁지겁 캐낸 요시아키와 세이키치는 돌

아가는 길을 서둘 다.날이 밝기 까지 산속 동굴에서 기다리는 어머니와 동

생들 곁으로 갈 수 있을지 불안했다.(｢바람소리｣,72쪽)

주민들  주림 에  동 (가마)생  어가는 상 다.｢  

어 ｣에도 슷한 상  다.미  함포사격에  어 는 

,목  지할 식량  하는  모  겨운 었다.

미군 공습으로 마을이 거지반 불에 타 버린 지 한 달이 지났다.근처에 해군

15) 도루마 슌, 키  눈  , 행  역, ,2013,57쪽.

16)  책,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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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공격정 기지가 있어서 우타네 마을은 피해가 유독 컸던 것이다.다른 마을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갔다가 식량과 생필품 같은 걸 가지러 타다 남은 집으로

내려올 여유도 있었으나,우타네 마을은 첫 번째 폭격으로 완 히 괴되었다.

옷만 입은 채 산으로 피신한 우타네 마을 사람들은 함포 사격에서 벗어나는 일

도 요했지만,첫날부터 식량을 구하러 나서야 했다.(｢혼 불어넣기｣,39쪽)

｢ 울｣에 도 미  포격  한 참사가 그 진다.집  고 

어 다니  주리는 상  어  본격  많   생

 시 했  타 다. 찍한 상 들  곳곳에  생한다.

녁 무렵 물을 길으러 나간 도쿠쇼 일행은 근처에 정박한 군함에서 쏜 포

탄을 맞았다.함께 있던 여학생 셋은 즉사했다.이시미네도 편으로 배가 찢겨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도쿠쇼뿐이었다.배를 르며 신음하는 이시미

네의 손바닥 밖으로 돼지나 염소의 배를 갈랐을 때 본 것과 같은 것이 비어져

나와 있었다.(｢물방울｣,36쪽)

하지만 키 는 미  공격에만 생  것  니다. 키  

주민들에게는 본 도 미 과 다   없는 재 다.

스 이 의로 마을의 경방단(警防團)단장과 등학교 교장이 일본군에

게 찔려 죽었다는 소문은 동굴에도 해졌다.바닷가 이웃 마을의 가네히사라

는 남자가 자기 집에 들 다가,연안에 있는 미군 함정에 신호를 보내려 했다는

의로 일본군에게 끌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순진하게 아군

이니까 자기들을 보호해 거라 믿지 못하게 되었다.(｢혼 불어넣기｣,40쪽)

병사들이 주민의 식량을 징발하기 시작하자 여기 기서 애원하는 소리가 높

아진다.칼을 빼든 이시노가 닥쳐 하고 일갈하자 마을사람들은 바로 고개를 숙

인다.(…)참호 안쪽에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나자 에게 들키고 말거야

조용히 못 시켜 하는 소리가 난다.(…)지 까지 세 명의 오키나와인이 스 이

용의로 우군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봤다.칭얼거리는 갓난아기를 필사 으로 달

래고 있는 아이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둘러 이곳을 떠나고 싶었다.(｢나비

떼 나무｣,406쪽)

키  본 에게 가 돌 지 는 상 ,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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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본 에게 살해당하는 상  재했다는 것  

도루마 슌  식 다. 본 에게 집단 결  강 당한 키  공동

체  장에 는 본도 미 과 다   없는 라는 것 다.

도루마 슌  에  말하고  하는 는 “쟁 라마   

그 체가 니라 쟁 에  키  민  어떻게 살 고 어떻게 

죽어갔는지,살 남  사람들  쟁  억 편에 담  채 후  

어떻게 살 가고 는지에 한 것”17) 었다. 라  그는 쟁  남  

상  상에 많  심  드러내었다.

｢ 승  상처  고｣는 과 만 고  상처  듣는 

다.  에  ‘’는 1955 생 여 다.  살  할 니 슬하

에  살다가 2학   학  그만 게 다.할 지는 키 쟁 

 생 었다.할 니는 ‘’   보살펴  쟁에 해 는 말

해주지 는다.할 니가 쟁 상  언하지 는 닭  그 픔  

  다.

이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우리 할아버지도 쟁 때 죽었는데 어디

서 죽었는지는 모른다나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그길로 돌아오지 않았다는데,

할머니는 쟁 이야기만 나오면 골치가 아 일을 못 하게 된다며 거기까지밖

에 들려주지 않았어.나도 할머니 마음을 아 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세히는 묻

지 않았지.(｢이승의 상처를 이끌고｣,170쪽)

그런  ‘’에게 열다   들  보  시 했다.개 에

는 마미   신  본  장 들   여  도 

었다.여  “지   건  짓고 는 는 쟁  타 없어

지  지 짜리 여  었는  거  했다”  “몹시 

고 슬픈 ”(177쪽)  겪었  말한다.결  ‘’는 사  에 해 

쟁  픔  게  다.

 는 ｢ 떼 ｣에 도 다 진다.여 는 ‘고 ’  

는 우 (키  사람  뜻하는 키 언) 만  

니라  도 등장한다.“ 에    여 는 

17)  책,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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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에는  었는  한  도 에 어 가 사라지고,  함포

사격 편에 내장과 목  찢어  죽었”(404쪽)에 한 만 살 남

,미  상  후 도피 생  에  겨우 목  보 하고 는 처

지다.

｢ 라질 할 지  ｣에는 20 에 라질  건 가 30  동  남

미에  살다가 1950 경에 돌   등장한다.귀 한 그는 모

 가 운 피 가 키 쟁에  모  죽었다는 식  듣는

다.고향도 갈  없는 곳  어 다.상 벽해가 어 린 키

 실상  그  눈에 춰진다.

고향 마을에 도착하여 비로소 할아버지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미군

기지의 철조망 건 편 세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진 록 등으로 장한

군용 차량들이 늘어선 콘크리트 바닥의 어느 지 에 기억 속의 숲과 논밭과 집

들을 갖다 놔야 할지 몰랐다.(｢ 라질 할아버지의 술｣,96쪽)

30   그  지가 모리 단지  간직해  동 도 미

지에 포함 었다.몰래 들어간 그 동 에는 “습하지  골  

”(97쪽)들  남   뿐 단지에는  들어 지 다.“여 는 

 고향 라고   없는 장 가 었 ”(97-98쪽)  그는 달

다.  도루마 슌에게 는 본  키  사 지 하여 미

과 쟁  시 한 결과  식 다.

게 볼  도루마 슌  키 쟁과 하여 겉  드러

는 참상  드러내 도 하 거니  그 상  상과 실  미  

하는   주 했다고 할  다.그것  키 가 지  

 ‘후  ’18)  상  식 는 한 실과 한  

다고 본다.

18) 도루마 슌  키  실에  쟁   후라는 ‘후(戰後)’시 는 재

하지 는다  ‘후  ’라는  다. 내에 역   키  

눈   원 는  沖繩‘戰後’ゼロ年(키  후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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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공동체 복원 추구의 방식

  4･3 에  다   “4･3  극 ,우리  

단모 라는 커다란 리  틀에 계  편 시키  거 한다”19)

는  다.20여   들 지만 그만  도   4･3

 다룬 경우도 드 다.그것   주공동체  독립에 한 시지 

다. 는 도루마 슌   계  상당  사한 모다.

특   ｢ 울림｣  탐라공  독립  직  내 운 

다.   용직  해  직후에 울 동  고 귀향하  

“주도  한 도에   닌, 본에 당했다가 해  다

 가들과 마찬가지  독립단 ”여 다. 라  그는 “한 도  

주도는 같  장에  신  해  맞 해  한다”(45쪽)는 신  

가  것 다.20)그것  탐라공  건  꿈  어진다.

탐라공화국.제주인의 자치에 의한 독립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

다.이는 본토에 한 역사 배타심의 발로이기도 했지만, 실 으로는,섬과

아무 련도 없는 외지인들의 횡포로부터 제주도를 구해내자는,일종의 생존

자구책이었다.(｢땅울림｣,48쪽)

1000  가 운 랜 월 동  “지하  다가 마 내  

솟 쳐 라 ,강한 결 감  질  항  가능  했 ,그 잠재  

직  실체”(56-57쪽)가  탐라  재건  꿈 었다는 것 다.

용직  심  한 탐라공  건  꿈  4･3  과 연결 다.

‘립  독립’라는 식  체 도 한다.

그리고 그들 엔,(…),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제주도를 독립시킬 수 있으

리라 기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네.(…)좌우가 맞붙어 싸우다 보면,언젠가

는 가령 스페인 내 처럼 국제 인 심을 불러일으켜,결국은 지 주민들의

19) ,｢  심｣, , 상  날개 ,  책,291쪽.

20)1945  8･15 후 미  울에 주 한 본 과는 별도  주 주  본 에

게 항복  다.그들  본과 키 처럼 한 과 주도  리해 식했다

고 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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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나 입장을 고려해서 이를테면 립국으로 독립을 보장받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식으로 말일세.(｢땅울림｣,52-53쪽)

용직  사 리 사내   살해한 것  계  탐라  재건  

 지핀다.그는 시체 에 “탐라   처단한다”(76쪽)는 쪽

지  남 다. 주 도 닌 ‘탐라 ’   내 운 그  러는 커

다란 장  킨다.  시신  견  장 는 탐라   

핵심  근거지  삼  근 었다.

탐라   내 운 동에  거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가

슴  쿵쿵 는 사람들도 었”  뿐만 니라 “실    곳곳에

는  사건  모 하여 ‘탐라 ’  내 운 러가 도 

했”(76쪽)다.

 탐라공  건  꿈  실 지 못했고,36  산생  

했  용직  없  생  마감한다.그는  에 그동  어지

내  산  동 도 찾 가 도 하고  한라산  향해  

도 하고 산에  걸쳤  락  에 들고 도 했다. 에는  

리  언가  열심  다가 날  모  살라 리는  복

하곤 했다. 마도 언가 열심   그것  주사람  장에  보

는 4･3  진실  가 그가 꿈꾸었  ‘탐라공 ’  참모습 었  

것 다. 용직  취재했  민 는 ,  생  죽

 한 ‘’도 그런 식에 도달한다.내가 들  “ 래 어 가 쿵,

쿵,쿵,  울리는 리”(84쪽)란 태  (綿綿)하게 어  

주  실체  주사람들   다.21)

｢고여 는 ｣에 도, 가 생각하는 주공동체  독  

상  엿볼  다.｢ 울림｣처럼  상  니지만,독립과 

 언  다.

가령 그들은 육지사람을 말할 때면 아직도 ‘육지것’이라는 언사를 거침없이

21)  에   ｢울림｣에 한  주  다   참 한 것 .

동 ,｢   ｢울림｣에 타  독립  주 ｣, 주어  24,2012,

65-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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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했다. 그들 에 어떤 이는 탐라왕국 시 의 제주를 입에 올리며(역사 속

에만 설처럼 남아 있는 그 왕국이 그에게는 재진행형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

다),언젠가는 제주도가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여 있는 불｣,

279쪽)

드  마  룡못 가  직후  상 다.  특  

언 지만,탐라  거 하  주도  독립  주장하고  

드러 다.여  말하는 ‘지것’  키 에  본토 들  컫는 

‘마토 짐승’22)과 상통한다.  처럼 타 라고 지   는 

 는 것  공동체에 한 탈과 에  다.

‘’는 룡못  리는 드  사람들  보  ‘시 도 도  

 없는 리’  한다.그 리는 ｢ 울림｣  울림 리  동 한 

것  다.

낮으면서도 힘차게 부풀어올랐다가 썰물처럼 순식간에 휩쓸려버리기도 하는

그 소리는,사람들이 밟는 땅울림으로 들리기도 했고,억새숲에 깃드는 바람결

로 들리기도 했고,수면을 타고 실려와 못가 둔덕에 부려지는 잔물결로 들리기

도 했다.(｢고여 있는 불｣,276쪽)

‘’는 취재가  드  떠 지만 시  그들과 연 체

가  느 다.“ 에 겨운 식  닥  가라 는 느  에 ,

는 드  떠 고 는 것  니라 그곳  돌 가고 었

다”(286쪽)는  마지막 장  그것  한다.

처럼 는 주공동체  독  어  한다는 생각  

4･3 에   드러내었다.내심 주  독립  지향하고 도 

었다.그러  그것  그다지 실감 게 시 지는 는다. 실

과  거리가  많  느껴진다는 것 다.

울러 러한  4･3  그다지 주목 지 못한 것  4･3

담  시  상과  다고 본다.민 상  각  통한 

4･3진상 규  운동에 주 해  했  1980  후  상 는 

22) 마시  ,｢ 보｣,  책, 지연 역,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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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공  건 ’  가 돌  시지  취  에 없는 운

었  것 다.23)

그에 해 도루마 슌     행동 고 체 다.지역

공동체 독립  가 가 운 실에  어지는 사건  타 도 

한다.

｢ 승  상처  고｣에  ‘’는 할 니가 상 떠  후  스낵

에  하다가 에 마 신  본토  학  퇴한 청 과 만  

하게 지낸다.그 청  키 에  개 는 해 람 에 참 한 

태 에 한 습격  시도한다.

헬멧을 쓴 남자가 화염병을 던지려고 하는 사진이라든가,우아하게 차려입

은 여자와 신사 복장의 남자들 앞에서 불이 타올라 모두들 이 나간 듯 바라

보는 사진 같은 것을 보여 주면서,이 사람들은 본토의 훌륭한 분들이다,황태

자 하라고 하여 보통사람들은 말도 못 붙일 정도로 귀하신 몸이란 말이다,그

런 분들에게 그놈들이 해코지를 하려고 했다,이 사건으로 오키나와 사람들은

어리석은 인간들이라고 본토 사람들에게 다시 차별을 받게 되었다,그놈들

탓에 오키나와 사람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 알기나 하냐고 호통

을 치는 거야.(…)그 사람 패거리가 박람회장으로 가는 황태자 하의 차를 습

격하려고 했다는 거야.(｢이승의 상처를 이끌고｣,193-194쪽)

태  습격  마토에 한 ,  키  독립에 한 강

한 지  다.  사건  해 경찰 에 가 청  행  

라고 취  당하  ‘’는 “키  사람들  차별  게 다  

 .  어   없  고통  겪어 고 차별  

는 , ”(194쪽)라고 생각한다.차별  워  독립 쟁  단

해 는  다는 미  것 다.

본  들어  장  고, 쟁  해 할 지  많  

주민들  죽고, 쟁  도 여  차별 에 살고 는 상 에  

‘’라는 여   청  태  습격하는 거사  도모했다.24)

23) 동 ,  ,66쪽 참 .

24) 도루마 슌  ｢키   리뷰｣에는 천  가 어 (反語的)  다.

“‘태 하께 키  신 ! 태 하  키  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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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청  식    없었고,  지내  ‘’는 스  살  어

느 날 간당한 후 죽어  다.  거사는 실  났지만 여

  여  그  그리워하고 다. 는 곧 키  독립만

 승  상처   할   미하는 것  해 다.

키 쟁  마토 들  행태  해 우 들  욱 처

참해 다.그  해 생 는 우 들  신감  엄청  것 었다.

도루마 슌  에  그러한 상  곳곳에  다.

병사들에게 조 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부 스 이 다.일단 그 게 단

정해 버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동틀 무렵 참호 근처를 걷고 있다는 것만

으로 인 두 명이 칼에 베어 죽는 것을 고제이는 목격했다.손을 뒤로 묶인 노

인들은 더듬거리는 표 어로 식량을 찾으러 마을로 갔다 돌아오는 길이라고 변

명했다.실제 가마니에 감자나 산양 고기를 갖고 있었다.그러나 오키나와 주민

이 말하는 것 따 우군은 처음부터 신용하지 않았다.(｢나비떼 나무｣,411쪽)

 용에  보 , 키 쟁에  본  결  (우 )  

니었  드러 다. 리 마톤 (본 본토 사람)처럼 어  

하 고 해도 그들  본 에게 타  뿐 었다.그러 에 고

는 십  지 도 “ 가 고 어.모  어  도망쳐.(-타 누

도-루,헤쿠  리 -)”(384쪽)라거  “어  어(헤-가쿠리 ).

마토(大和) 가  찾 러  거 ”(390쪽)라고 다.우 들

 “어 진 마톤 (大和人), 죽여라-”(382쪽)라고  날리

도 한다.

우 들에게는 미  본  다 같   뿐 다.그러

에 우 에게 1972  본에게  ‘키  ’  진 한 

 니었다.다  ｢ 라질 할 지  ｣에  ‘’  등학  4

학  시 , 키 가 본  ‘ ’   상 다.‘’는 그

 새  쓰게  본 돈  보  실망감  한다.

실 다  키  주민  열등감  뿌리째 거 어 마토 민  

심  가지고, 동  신질  재  해 목  다해 골쇄신 할 것

니다.”(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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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엔짜리 지폐는 유치하고 천박해 보이기도 했거니와,얼굴에 큰 에

있고 깐깐해 보이는 노인네25)에게도 호감이 가지 않았다.(…)1엔짜리의 색도

가벼움도 문양도 다 마음에 안 들어서,이런 돈을 매일같이 써야 되나 하는 생

각에,‘오키나와 반환’이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라질

할아버지의 술｣,60-61쪽)

도루마 슌  평 운 키 가  탈  해 쟁

가 고 말 다고 신한다.“ 가 는 곳 말  공격  는 곳

 막상 쟁  지  는 주민  지키지 는다는 사실  키

 는 했다”26)고 그는 말한다.

런 식  ｢ 람 리｣에  “라 , 는 듣고 싶지 다.여  느

그들 본토   가 다.맞  죽  에 어  가라.”(84쪽)라는 

언  통해 도 그 도   드러낸다.그는 키  평 가 

마토  포함한  에 해 철  훼 었  강 하고 다.

  탈 등  고향  하지  상  키 가 스

스   하는 근거  용한다.

도루마 슌  “키  운  키  스스  결 해  한

다”는 “키  결 ”27)  강 한다.실  그는 “ 가 

니라”“독립  생각하고 ”다고  말한다.“학 들  키 독

립학  만들었”28) 도 강 한다.그러 에 그는 쟁 상 과 후 

실  그 스 하게 그 는다.그 는 당한 타 , 동  억,

규격  해  결  용납할  없  다.

“이 50년을 내가 얼매나 마음고생하며 살았는지 니가 아나?”

이시미네는 미소 지으며 도쿠쇼를 쳐다볼 뿐이었다.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도쿠쇼에게 이시미네는 가볍게 고개를 까딱 다.

“고마워.이제야 갈증이 해소 어.”

이시미네는 완벽한 표 어로 그 게 말하더니 미소를 거두고 거수경례를 한

25)역 가 듯 ,  ‘ ’는 토 미(伊藤博文) 가리킨다.

26) 도루마 슌,  책, 행  역,96쪽.

27) 재용,｢담: 도루마 슌｣, 지  계 학 ,2015  ,358쪽.

28)  책,3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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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깊숙이 머리를 숙 다.벽으로 사라질 때까지 두 번 다시 도쿠쇼를 돌아보

지 않았다.오래되어 더러워진 벽에 도마뱀 한 마리가 기어 나와 벌 를 잡아먹

는다.

새벽을 맞이하는 마을에 도쿠쇼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다.(｢물방울｣,42쪽)

“거짓말  쟁  눈  는   돈 다가는   는

.”(30쪽)라는 지  쟁  억  진  갖고 승 어  한다

는 것 다.29)진  는 억 쟁  독립  지  실 할  

고, 가 그것  평 운 공동체  건 할  다는 생각 다.

상에  볼   4･3 과 도루마 슌  키 쟁

 지역공동체  매우 시하  과거 독립 었 에 어 독립

 지향한다는 에  매우 사하다.각각 탐라 과  역사

에 한 억  고 에  공동체  복원하는 식  독립

 립  내 우  독  강 하는 것 다.

그러  키 쟁 과는 달리 4･3  경우 러한 독립 지향

 실  가능  거  없는,4･3  료  뒤에는 시도해 보

차 어 운, 과 꿈 만 여겨질 다.그래  ｢ 울림｣에  

탐라공  건  꿈꾸었  용직과 주도   집 하게 

했  민  내 죽 에  에 없었 ,｢고여 는 ｣에

는 독립 가 거리 만 떠  뿐 다.

는 도루마 슌  실  그 스 하게 근하는  

29)여  우리는, 쟁  직  다룬  니지만, 도루마 슌  과감한 상상

  엽편  ｢망｣  떠 리게 다. 키  사람  ‘’가 미  

 납 하여 살해한 뒤 “지  키 에 필 한 것  천  모도 만 

 집 도 니다.한  미   죽 다”라는 행  낸 뒤에 

신 살한다는 내용 다.‘’  다 과 같  독  간담  늘  한다.

“들  고 고  얼 진 키  런 짓  하리라곤 꿈도 못 꿨  게다.

쟁에, 지에 한다  껏 집  열고 그럴싸한 모  하  충 얼

리는 한 민 . 니 과격 니 해  실   피해도 못 는 게릴

라 짓  고 . (要人) 러   할 리도 없고  장할 리도 없다.

용지(軍用地) ,보 , 지가 하는 러운 돈에 몰 드는 

 같  키 .평  사랑하는  라고? 역질  다.”(도루마 

슌,｢망｣, 경 ( 모･규  역),  책,66-67쪽에  역 어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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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쓰는  해,  경우 취재  리에 근거하는 리얼리

 근하는 식  창 했 에  차 도 하다. 에 

해 랫동   역사  4･3담 과 본･미  등  틈 니에  

식   지향해간 키 쟁 담  간에는 그 개 식에  

 차 가 재한다.그 학  상  식도 다  에 없었  

것  본다.

Ⅳ.문화 정체성의 강조 양상

 도루마 슌  공   체 에도 많  심  드러낸

다.지역공동체  립 말   언어 같   체 에  

 식했   것 다.

특  통  (祭 )  하게 용하여 주  한다는 에

는  가가 상당  사하다.  ｢ 울림｣과 ｢고여 는 ｣

에 는 모  마 가 등장하 ,｢고여 는 ｣  경우에는 주  샤

 ‘심 ’  등장한다. 도루마 슌  에 도 ｢ 떼 ｣  경

우 마  가 펼쳐지고,｢  어 ｣에는 ‘마 미’ 식  

행해진다.｢ 승  상처  고｣  할 니  ｢  어 ｣  우타는 

키  샤  ‘신 (神女)’다.

 ｢ 울림｣에 는 가공(架空)   시하고 그것  마

 연결시킨다. 가는 탐라공  건  당  득  게 강

하  하여 탐라 과  마   그럴듯하게 가공하여 

시한다.“공동체  결 감  역사  결 시킴  그들  다독거리

고 워  것  하 가,해마다  5월 사 날에 열리는 랑

(廣郞祭)”(55쪽)라는 것 다.

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오랜 옛날 탐라왕국이 멸망한 뒤 랑이

라는 한 유신(遺臣)이 이곳으로 숨어들어와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비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는데,그를 기리기 해 시작한 제가 랑제라는 것이다.

원래는 그의 뜻을 기려 다짐하는 행사 던 것이,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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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주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평범한 부락제로 변했다고 한다.그러나 사람들은

랑제가 올려지는 동안, 설과 함께 내려오는 그 조상의 한을 되새기며,탐라

왕국에 한 향수와 꿈을 잠깐이나마 맛보곤 한다는 것이다.(｢땅울림｣,55쪽)

｢고여 는 ｣  마  룡못 가  주  모티프다.그것

 단 었다가 20  만에 복원 는 계 는 4･3과  다. 룡

못  복원  공동체  복원  지향하는 것  4･3  행  

하는 것  미한다.4･3  진상 규 과 지역공동체  복원  동시

에 어  함  통    상  통해 역 하고 는 것

다.

도루마 슌  ｢ 떼 ｣에  는 우  공동체에게 

는 억  재생과 다.‘  능’들  미 게 시 도 

한다.

부락이 생겼을 무렵 태어나 백이십 살까지 살며 많은 자손을 얻었다고 하는

그 노인이 우선 풍년제의 내력을 설명하고 오곡풍양(五穀豊穰)하라는 기원을 올

린다.그에 맞춰 객석의 나이든 여자들도 함께 손을 모으고 연달아 기원의 말을

얼 다. 에 있던 아이들도 손을 모아 흉내를 내는 것을 보고 은 부모들이

웃는 가운데 풍년제 무 가 시작된다.노인과 노 의 모습을 한 남녀의 카제데

후라는 춤을 시작으로 이니시리 교겐이나 쇼치쿠바이 등 부락에 해오는 능

이 차례차례 펼쳐져 간다.평상시에는 류큐 능을 볼 기회가 었지만 결코 싫

어하지는 않았다.오히려 서른을 넘기도 나서는 태어나 자란 섬 음악이 자신의

핏 속에 흐르고 있음을 자각할 정도 다.(｢나비떼 나무｣,380-381쪽)

후는  고  곡   용  하 고, 니

시리 겐  겐(狂 )  하 고,쇼 는 경사  상  상징

 송죽매(松竹梅)  미하  하연에  래  린다.30) 후에 

돈 라는  고 용도 보 다.그런  고 가 돈 공연 에 

갑  타  “ 가 고 어.모  어  도망쳐.(-타 누 도-

루,헤쿠  리 -)”(384쪽)라거  “어  어(헤-가쿠리 ). 마

토(大和) 가  찾 러  거 ”(390쪽)라고 다. 는 에  

30)곽  역주 참 .



116 耽羅文化 49호

키 쟁  상처  다시  떠 리게 하   억  승 

향  우쳐주는 능  한다.

｢ 승  상처  고｣에  할 니는 ‘니가미’라고 해  마 에  

  지 에 는 신 다.‘’도 신  다 없는 재 다.열

여   할 니가 상 떠  후 신 가 고 했  여  다.

그러    든 라는 가주마루에   만 다.‘’가 

키 쟁 당시   통할  었  것  그러한 능  

지  다.청 도  어느 도 보 는 남 다.  볼 

 는 재  키  진실   어낼  는 것  

다.

｢  어 ｣  경우 통  식과 하여 짚어볼  

다.‘魂込め’라는 (집) 목  본 본토어가 니라 ‘마 미’라

는 키  말 다.31)여  우리는 도루마 슌  키 어  

목  삼  그러한  키  픔과 실에 연결시  주

목해  한다.‘마 미’는 주  ‘들 (들 32))’과 사하다.

주에 는 체에  탈한  러 체 에 복귀시키는 식  

‘들 ’라 하 ,  는 경미한 경우 어 니가 하곤 하지만 심하

다고 생각  ‘심 ’에게 뢰한다.민 학  용  “  그 

가 상  에 어 는 질  ”  에 “  떨어  간 

곳에 간단한 상  차리고,심   러들 는 식(式)”  한다

,한 도에는 ‘들 ’  식  없  “우리 주변민  ‘

들 ’  키  ‘마 미’라는 식  ‘타’라는 키  

당에 해 많  행해지고 ”33)다고 했다. 런  감 할  도루

마 슌   목  ‘  어 ’가 니라 ‘들 ’  겨  마

하다.

역  경  역주(譯註)  통해 “원  직역하  ‘  어  

31) ,｢폭  억, 키  학: 에 겐 ,하 타니 지 , 도루마 

슌  경우｣, 학연  32,한 어 학  학연 ,2008,66쪽.

32) 립 어원   어 사  에는 ‘들 ’ 어  리고 “주도 에 ,

 몸에  가 생  병  고 고 하는 ”  하고 다.

33) 용 , 주도 사람들  삶 ,민 원,2009,258-2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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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다.몸과 리   러들 는 식 ,우리 라 민간에 

해지는  식과는 차 가 다.우리 라에 는 죽  해 

간  다시 돌  몸과 합쳐  살  원하는 행 ,  죽  

에 한 식 지만  에 는  식  산 에게 행해진

다”(21쪽)고 언 하 , 는  못  것 다. 주  ‘들 ’

 모  에 생  해라고 하겠다. 처럼 주에  행해지는 민

 ‘들 ’라는 말  는 도 역에  시  것  주변  

 마 리티  말( )라  시  것 도 할  다.

언  용  지역 학에  매우 한 다.  가  경우 각

각 ‘주어(주도 언)’  ‘우 (키 언)’  어떻게 용하

고 는지  살펴보 , 보다는 도루마 슌   극  언

 용하는 것  타 다.

도루마 슌 ,｢ 떼 ｣에  고 가 우  마토 

 피하라는 등  언  여러 차  하고 에 도   듯 ,

언  용  게 극 용하는 편 다. 경  역한 들에  

경상도 언  는  모  우 가 사  목 라고 

할  는 ,상당  많  에  언  용 고  다.

 도루마 슌도 “키  들  미 키 어  해하지 

못하”는 상  식하여 “한 ”34)  사용하고  고 하고 

는 하지만, 에  한 장  하다고 할  다.

그런   경우 ｢ 울림｣에 는 주어   사하지 는

다. 가 “  어  고  것  주도  닌 독 들  

염 에  가피한 고 다”(32쪽)고 말하는  보듯 , 주어가 

지 들과는 통  어 운 언  식한 다.그러 도 토

 사 리는 거 없  사 고 다.다만 ｢고여 는 ｣에

는 드  사람들  체에 한해  주어가 용 다.어미(語尾)

 주어  사하는 도에 그 지만 지역민  체  드러내는 

단  용하고 는 것  사실 다.

게 볼   가 모  지역   체  강 하고 다는 

34) 도루마 슌,  책, 행  역,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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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통  지만, 체  도루마 슌    극 라고 

단할  다. 는 지역공동체  독립  상   체 고 실

라는 과 상  는 것  보 다.

Ⅴ.마무리

  4･3 학  지평  함과 울러  지역  학  연  

목  어 다.  해 필 는 키  가 도루마 슌  

(｢ 람 리｣･｢ 울｣･｢  어 ｣･｢ 라질 할 지  ｣･｢ 승

 상처  고｣･｢ 떼 ｣)과 주 가  (｢ 울림｣･

｢고여 는 ｣)  (比的)  고찰하 다.

 4･3 과 도루마 슌  키 쟁  참 한 사태

 상에 주목하고 는 에 는 매우 사한 상  보 다.하지만 

는   통한 진상규 에  는  해, 도루마 

슌  경우 그 상  상과 실  미에  주목한다는 에  차

가 다. 는 4･3  경우 공산폭동 라는 강  공식 억에  어

는 것  1980 에 직 한 과  , 키  경우 지  

라는 한 실 상  강  에 없는 상 에  하는 

것  단 다.

 가  들  지역공동체 독립  지향한다는 에  공통  

다.하지만, 키 쟁 과는 달리 4･3  경우 독립 지향

 실  가능  거  없는,4･3 후에는 시도 차 어 운,

과 꿈 만 여겨질 다.그래  ｢ 울림｣  용직과 민  

죽 에  에 없 ,｢고여 는 ｣에 는 거리 만 떠  

뿐 다. 는 도루마 슌  실  그 스 하게 근하는 

 주  쓰는  해,  경우 취재  리에 근거한 리얼리  

식  창 했 에  차 도 하다. 에 해 랫동  

 4･3담 과 본･미  틈 니에  식   지향해

 키 쟁 담  간에는 그 학  상  식  다  에 없

었  것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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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시하는  가는  체 에도 많  심  드

러낸다.특  지역  통  (祭 )  샤  등  하게 용하여 

주  한다는 에 는  가가 상당  사하다고 할  다.

다만, 언(‘주어’  ‘우 ’)  용에 어 는 도루마 슌  

 극 라는 에  차  보 다.

4･3  장에  볼  키 쟁  시사하는 가 많다.

키 쟁  4･3  4･3 체만   한 하 거  지역 ･

내  에 어 는 4･3   경향에 해 경  울

다.창 식에 도, 도루마 슌  에  보여주는 것처럼, 통

고 독  식과  그리고 언어에  변  리얼리  

식  4･3  지향할 필 가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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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omparativeStudyofApril3rdFictionand

OkinawaBattleFiction:

withfocusoncasesofKimSuk-heeand

MedorumaShun
35)

Kim,Dong-Yun*

TheconstantinterestinApril3rdUprisingmakesusawarethatitis

stillgoingoninavarietyofformsandthatitisnotamereJeju’s

problem,whichbringsusclosertoOkinawa.Okinawaissaidtobethe

past,present,andfutureofJeju.Therefore,inordertoexpandthe

horizonofApril3rdliteratureandestablishliterarysolidarity,a

comparativestudywasconductedonOkinawanwriterMedorumaShun

(1960-)andJeju’swriterKim Suk-hee(1952-).Theformerwriter’s

worksinclude“TheCryingWind,”“Droplets,”“SpiritStuffing,”“Old

ManBrazil,”“TheSufferingofthisLife,”and“TreeofButterflies,”and

thelatterwriter’sworksare“EarthTremor,”and“StagnantFire.”

Kim Suk-hee’sApril3rdfictionandMedorumaShun’sOkinawa

battlefictionhavesomethingincommoninthatbothorienttowardthe

independenceoflocalcommunitiesinrelationtodiresituations.Unlike

Okinawabattlefiction,inthecaseofApril3rdfiction,orientation

towardindependenceisconsideredadreamimpossibletocometruein

*AssociateProfessor,DepartmentofKoreanLanguageandLiterature,Jeju

National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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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ty.Therefore,in“EarthTremor,”HyunYong-jikandKimJong-

minaredestinedfordeath,andonlytalkedaboutin“StagnantFire.”

ThisdifferencestemsfromthefactthatwhileMedorumaShunwrites

hisworksinasurrealisticandgrotesqueway,Kim Suk-heetakes

realisticapproachesbasedoncoverageandreasoning.Thesedifferent

approachestotheliteraryembodimentarenaturallytakenbecause

discourseonApril3rdUprisinghaslongbeentabooedwhilediscourse

onthebattleofOkinawahasfounditswaytoexpandawareness,

jammedbetweenJapanandtheUnitedStates.

Bothwriterswhoconsiderlocalcommunitiesimportantshowkeen

interestinculturalstagnation.Thereisasimilaritybetweenbothwriters

inthattheymakeagooduseofritualceremoniestoembodythemotif.

However,thedifferenceliesintheuseofdielects(theJeju’slanguage

andUchinaaguchi).MedorumaShunusesUchinaaguchimoreaggressively.

SeenfromthepartofApril3rdfiction,Okinawabattlefictionspeaks

volumes.ItsoundsanalarmbelloverthegeneraltendencyofApril3rd

fictionthatconfinesApril3rdUprisingtoitselforonlytolocaland

domesticranges.

keywords:KimSuk-hee,MedorumaShun,April3rdfiction,Okinawabattlefiction,localcommunity,

independence,identity

교신 :김동윤 690-756 주특별 도 주시 

주 학  102 주 학  

학 어 학과

(E-mail:kdongyun@hanmail.net)

고  2015.05.11.

심사 료  2015.06.03.

게재  2015.06.10.


